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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품 내용

제 목 노을의 이름

내 용

산토리니 절벽 끝에 서서

나는 노을이 지는 소리를 들었다

펄럭이는 그리스 국기 뒤로

하루가 천천히 붉어졌다

손끝의 셔터는

그 순간을 오래 붙잡아 두었다

시간과 떨림과 기다림이

한 장의 사진이 되었다

며칠 뒤 낯선 블로그에서

내 노을을 다시 만났다

국기의 기울기까지 같은

너무도 익숙한 풍경

노을은 모두의 것이어도

사진은 모두의 것이 아니다

아름다움을 본 눈은 함께할 수 있어도

아름다움을 담은 권리는 훔칠 수 없다

저작권은

창작자의 시간을 지키는 울타리다


